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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부터 요도가와 강은 ‘어머니와 같은 강’으로서 연안의 역사와 

문화를 키워왔습니다. 유구한 흐름과 풍부한 수량은 생물들에게도 

축복의 서식처를 제공하며 요도가와 강에는 수많은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시절의 요도가와 강의 아름다움은 

에도 시대에 배로 거슬러 올라갔던 시볼트가 ‘조국의 마인 협곡을 

떠올리게 한다’고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에도 시대에는 산짓코쿠부네[삼십 섬 배] 등이 후시미와 오사카 

사이를 빈번히 오가며 히라카타는 주운 중계의 강항으로 크게 

번성했으나 지금은 나룻배조차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하천 부지가 공원으로 조성되어 아이들이 뛰노는 활기찬 

소리가 들립니다.

봄에는 갓 꽃이 제방을 노란색으로 물들이고, 여름에는 부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가을에는 석산화가 물들고 겨울에는 크고 작은 

물새들이 무리를 날아다니며, 덴노잔 산과 오토코야마 산 사이로 

멀리 눈 덮인 히에이 산이 빛나고, 사계절마다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줍니다.

요도가와 강의 사계히라카타
팔경

시 제정 35주년을 기념하여 ‘고향 히라카타’

다운 풍경을 후세에 전승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히라카타 팔경을 제정했습니다. 　　

　　　　1984년 10월 1일 제정 히라카타시

히라카타 팔경 위치도

고젠지 에키
[역]

히라카타시 에키
[역]

호시가오카 에키
[역]

미야노사카 에키
[역] 

고텐야마 에키
[역] 

구즈하 에키
[역] 

마키노 에키
[역]

나가오 에키
[역] 

후지사카 에키
[역]

쓰다 에키
[역]

히라카타코엔 에키
[히라카타 공원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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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키노의 벚꽃

야마다이케[연못]의 달요도가와 강의 사계

구니미야마 산 전망

구즈하노미야아토노 모리
[구즈하궁 터 숲]

구다라지[백제사] 
절터의 솔바람

만넨지야마 산의 녹음

고리 단지의 가로수


